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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헬스참여 성인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우울 및 대인관계,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헬스참여 성인 여성 472명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

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 우울 척도, 심리적 행복감 척도이다. 자료 분석은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우울과의 관계에서는 압력만이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심리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는 일반적 내재화는 쾌락적 즐거움과 자아실현감, 몰입감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정보는 쾌락적 즐거움과 자아실현감, 몰입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운동 내재화는 유능감과 자아실현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과 심리적 행복감과의 관계에

서는 우울은 심리적 행복감의 쾌락적 즐거움, 유능감, 자아실현감, 몰입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the appearance of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fitness in adult wom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472 healthy adult woman.
The used instruments were Jung (2011) for measuring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scale, Seo (2006)
for measuring the depression scale, and Yang (2000) for measur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The data was 
analyzed b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subscale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stress positively influenced depression. 
Second, among the subscale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internalization-general negatively influenced 
hedonic enjoyment, self-realization, and a feeling of flow, but information positively influenced it. In addition, 
internalization-athlete positively influenced the feeling of competence, self-realization. Third, depression negatively 
influenced hedonic enjoyment, self-realization, and the feeling of flow.

Key Words : health club, adult woman,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depression,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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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외모와 매력

적인 몸매에 대한 관심도는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

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날씬함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인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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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몸매를 가진 모델이 등장하는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이 잦을수록 높아지게 되며[1], 이는 여성들로 하여

금 건강식품, 다이어트 등의 욕구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 생활체육 종목 중에서 참여인구로 볼 때, 헬스종

목은 몸짱 열풍이 등장한 이후 2010년 3위를 차지한 것으

로 나타났다[2]. 게다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헬스클럽들이 회사 근처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개인체형

에 맞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제안하는 맞춤형 퍼스널 트

레이닝 역시 인기를 끌고 있다[3]. 이러한 현상은 건강유

지 및 균형 잡힌 몸매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

그리고 직장생활에 있어 외모가 자신의 경쟁력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 직장인 44.5%

가 호감가는 외모가 직장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나[5]. 외모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여성들이 외모에 대한 평가에 따라 자신의 매

력 정도나 능력에 대해 인정받는 경향이 남성보다 더 크

기 때문이다[6]. 이처럼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헬스참여 성인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우울, 심리적 행복감 간에 어떠한 관

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해 봄으로써 헬스클럽 회원들의 바

람직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형성에 있어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가치

가 있을 것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

인 SATAQ(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questionnaire)를 Heinberg, Thompson, 그리고 

Stormer[7]에 의해 처음 개발되어 졌으며, 이후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SATAQ를 수정·보완하여 Thompson, van den Berg, 

Roehrig, Guarda, 그리고 Heinberg[8]에 의해 SATAQ-3 

척도가 만들어졌다.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자들[9, 10]에 

의해 SATAQ-3 척도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졌다. 특

히 SATAQ-3 척도는 스포츠와 관련된 운동 내재화 요인

을 포함하고 있어 스포츠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척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관련된 선

행연구들은 주로 의류학 분야[11, 12], 미용학 분야[9,13]

에서 사회적 비교과정을 통해 여성의 심리 및 행동적 특

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

였다. 반면에 스포츠 분야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와 관련하여 사회심리적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

명하기 위한 연구[10]는 다소 부진한 실정이다. 

비록 스포츠와 관련은 없지만, 전현진과 정명선[9]은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모에 대한 사

회적 문화태도가 높을수록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이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정용민[10]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활동 간에 부적인 관계에 있는 반면에, 사회적 체형

불안 간에는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들 선

행연구의 결과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자존

감, 우울, 그리고 심리적 행복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날씬한 몸매의 모델이 등장하는 미디어에 노출

되는 정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신체불만족, 우울, 수치심 

등과 같은 정서 불안을 더 많이 느끼거나 높은 식이장애

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7, 14, 15, 16, 17, 18]. 즉, 날씬한 

몸매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매력의 기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날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신체만족이 낮

고, 낮은 신체만족은 자신의 자존감을 감소시키며, 특히 

낮은 자존감은 높은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17]. 또 김수

미[14]는 여성들은 미디어에 등장하는 모델들의 신체상

을 내면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마르고 날씬한 신

체에 대한 왜곡된 신체이미지 정보로 인해 자신의 신체

에 대한 불만족스러워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형성 특성에 따라 우울

의 정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심리적 행복감은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의해 유

발되는 긍정적인 인지적-정서적 상태를 의미하며[19], 이

는 객관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의

해 그 정도가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차가 존재한

다[20]. 일부 선행연구에서 여성은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사회적 평판 중에서 외모가 뛰어나다는 평판과 심리적 

행복감, 자아존중감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1]. 이러한 결과는 여성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언급한 선행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여

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우울과 심리적 행

복감의 정도 간에 다소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자신의 건강 유지와 날씬한 몸매를 갖기 위

해서 헬스 운동에 참여하고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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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

은 헬스참여 성인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헬스참여 성인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우울 및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이를 통

해 성인여성들의 바람직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헬스참여 성인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

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헬스참여 성인여

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헬스참여 성인여성의 우울이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와 K시의 헬스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10곳을 대상으로 성인 여성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표

본추출 방법은 임의표집방법을 이용하여 500명을 표집하

였다. 수집한 자료 중에서 설문의 작성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거나 설문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28명의 자료를 제

외한 472명의 자료만을 최종적으로 실제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연구도구

2.2.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헬스참여 성인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ATAQ[7]와 SATAQ-R[22]을 보완하

여 Thompson 등[8]이 개발한 SATAQ-3 척도를 전현진

과 정명선[9] 그리고 정용민[10]이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

하도록 번안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은 바 있는 

척도를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이용하였

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정보 9문항, 압력 7문항, 일반적 

내재화 9문항, 운동 내재화 5문항의 4요인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어 있다. 

Classification frequency(n)
percentage

(%)

Age

20-29 270 57.2

30-39 106 22.5

40-49 68 14.4

50 over 28 5.9

Period of 

participation

< 6 month 204 43.2

6month- <1year 87 18.4

1year- <2year 93 19.7

2year- <3year 34 7.3

3year over 54 11.4

Frequency of 

participation

Once a month 26 5.5

1-2 times/wks 94 19.9

3-4 times/wks 200 42.4

5-6 times/wks 101 21.4

Almost every day 51 10.8

Intensity of 

participation

Never hard 20 4.2

Common 150 31.8

Little hard 195 41.3

Hard 83 17.6

Very hard 24 5.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2.2 우울

이 연구에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혜석[23]이 사

용한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임상적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 기분을 측정하는데 유용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졌으며, 5점 리커

트 척도로 평정되어 있다. 우울 척도의 총 점수가 높을수

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2.3 심리적 행복감

헬스참여 성인여성의 심리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

여 양명환[24]이 개발한 인지적-정서적 상태 척도를 레

저스포츠 활동 상황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바 

있는 척도를 이용하였고,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자아실

현감, 유능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의 4요인 총 20문항

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어 있다.

2.3 척도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이 연구에서 이용한 척도에 대한 구성 타당도를 검증

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간 내적 일관

성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에서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법에 의한 직교회전방식인 

베리맥스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요인 수의 결정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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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General 

internalization
Information Pressure

Exercise 

internalization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8 .790 .200 .258 .026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12 .752 .176 .346 .008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16 .743 .166 .239 .055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15 .710 .016 .190 .340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4 .707 .127 .287 -.055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11 .658 .148 .196 .371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7 .642 .128 .103 .380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27 .637 .328 .250 .162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28 .156 .771 .190 .079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25 .068 .769 .112 .142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29 .139 .759 .158 .117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17 .135 .706 .164 .152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21 .095 .703 .190 .176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9 .263 .654 .139 -.014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5 .119 .652 .296 -.015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10 .263 .227 .771 .072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2 .216 .078 .753 -.055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14 .267 .228 .721 .126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18 .234 .155 .703 .174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6 .320 .230 .657 .114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26 .212 .365 .649 .159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22 .197 .302 .617 .214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19 .132 .067 .112 .850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23 .138 .233 .059 .770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20 .252 .188 .393 .565

Eigenvalue 4.684 4.373 4.295 2.299

Variance(%) 18.734 17.491 17.182 9.195

Accumulate(%) 18.734 36.225 53.407 62.602

Cronbach's α .902 .877 .895 .751

 KMO=.920(p<.001)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n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유치(1.0 이상)과 스크리 검사를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부하량이 .4이하거나 중복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은 삭제하였다.

먼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에 대한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수집된 자

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KMO 지

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를 확인하였으며, 이때 

KMO 지수는 .920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χ
2=7019.111, df=300, p=.000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는 

일반적 내재화, 압력, 운동 내재화, 정보의 4요인 총 25문

항을 추출하였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변량은 62.602% 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문항간 내적 일관성인 Cronbach's α 

값이 .751-.902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우울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

나의 단일요인으로 묶여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

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검정하는 지수인 

KMO 값은 .936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치는 χ2=3758.925, df=78, p=.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신뢰도는 문항간 내적 일관성인 Cronbach's α 값

이 .934로 나타나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심리적 행복감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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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Competence
Hedonic 

enjoyment
Self actualization Flow

psychological well-being 9 .804 .064 .163 .134

psychological well-being 6 .781 .298 .054 .019

psychological well-being 7 .767 .268 .053 .051

psychological well-being 8 .631 .041 .300 .326

psychological well-being 18 .233 .811 .141 .188

psychological well-being 17 .259 .709 .236 .146

psychological well-being 16 .209 .692 .320 .187

psychological well-being 19 .041 .613 .338 .301

psychological well-being 1 .073 .172 .765 .053

psychological well-being 2 .121 .294 .761 .076

psychological well-being 3 .284 .283 .590 .175

psychological well-being 13 .081 .282 -.114 .788

psychological well-being 14 .088 .159 .175 .782

psychological well-being 12 .222 .130 .323 .529

Eigenvalue 2.574 2.499 2.075 1.861

Variance(%) 18.386 17.849 14.823 13.291

Accumulate(%) 18.386 36.235 51.058 64.349

Cronbach's α .802 .826 .709 .640

 KMO=.872(p<.001)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n psychological well-being

는 지수인 KMO 값은 .872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

형성 검정치는 χ2=2474.309, df=91, p=.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심리적 행복감 척도는 

유능감, 쾌락적 즐거움, 자아실현감, 몰입감의 4요인 총 

14문항을 추출하였다. 이들이 차지하는 변량은 64.349%

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뢰도는 문항간 내적 일관성인 

Cronbach's α 값이 .640-.826으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2.4 조사절차

먼저 설문조사를 하기 위하여 D시와 K시에 소재하고 

있는 헬스클럽 중에서 임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헬스클럽 운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승인을 얻었다. 해당 방문

일에 연구자와 설문조사의 경험이 있는 연구보조원 4명

이 헬스클럽을 방문하여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연구의 내

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조사에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설문을 배포하고 난 뒤에 설문지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

하였으며,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완성

된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즉시 회수하였다. 

2.5 자료처리

수집된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개별입력 코딩하여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분석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 이용된 척도에 대한 타당도

를 높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

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간 내적 일관성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헬스참여 성인여

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우울 및 심리적 행

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자료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

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헬스참여 성인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태도, 우울, 심리적 행복감 간의 상

관관계

헬스참여 성인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우울, 심리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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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 General internalization  1

2. Information  .455*** 1

3. Pressure  .640*** .551***  1

4. Exercise internalization  .481*** .391***  .443*** 1

5. Depression  .184*** .156**  .285*** .120** 1

6. Competence  .055 .081  .011 .118* -.206*** 1

7. Hedonic enjoyment -.028 .162***  .047 .098* -.213*** .504*** 1

8. Self actualization  .017 .223***  .113* .154** -.177*** .429*** .598*** 1

9. Flow -.085 .055 -.042 .047 -.180*** .381*** .526*** .376*** 1

 *p<.05, **p<.01, ***p<.001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우울과의 관계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하위요인인 일반적 내재화, 

정보, 압력, 운동 내재화 모두에서 우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

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하위요인 중 정

보와 심리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쾌락적 즐거움과 자아

실현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압력은 

자아실현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운

동 내재화는 유능감, 쾌락적 즐거움, 자아실현감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심리적 행복감간의 관계에서는 우울은 심리적 행

복감의 하위요인인 유능감, 쾌락적 즐거움, 자아실현감, 

몰입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헬스참여 성인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Table 5는 헬스참여 성인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하위요인 중 압력(β=.285 

p<.001)만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가 우울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전체변량 중

에서 약 8.1%(R2=.081)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β t R2 F

(Constant) 8.260***

.081 10.339***

General internalization  .007  .110

Information  .000 -.005

Pressure  .285 4.534***

Exercise internalization -.010 -.184

***p<.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depression

3.3 헬스참여 성인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태도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6은 헬스참여 성인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태도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하위요인 중 

운동내재화(β=.120 p<.05)만이 유능감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

반적 내재화는 쾌락적 즐거움(β=-.166 p<.01)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정보는 쾌락

적 즐거움(β=.198 p<.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적 내재화

(β=-.177 p<.01)는 자아실현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정보(β=.230 p<.001)와 운동

내재화(β=.131 p<.05)는 자아실현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적 

내재화(β=-.152 p<.05)는 몰입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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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Competence Hedonic enjoyment Self actualization Flow

β t β t β t β t

(Constant) 17.492*** 18.281*** 17.305*** 18.749***

General internalization  .028   .442 -.166 -2.682** -.177 -2.915** -.152 -2.428*

Information  .079  1.397  .198  3.564***  .230  4.197***  .113  2.014*

Pressure -.103 -1.590  .000  -.005  .042   .661 -.051  -.784

Exercise internalization  .120  2.222*  .100  1.882  .131  2.484*  .098  1.828

R2 .021 .046 .073 .026

F 2.503* 5.684*** 9.218*** 3.103*

*p<.05, **p<.01, ***p<.001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odel
Competence Hedonic enjoyment Self actualization Flow

β t β t β t β t

(Constant) 38.551*** 40.504*** 40.058*** 37.019***

Depression -.206 -4.561*** -.213 -4.719*** -.177 -3.903*** -.180 -3.958***

R2 .042 .045 .031 .030

F 20.807*** 22.272*** 15.237*** 15.662***

***p<.001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정보(β=.113 p<.05)는 몰입

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심리적 행복

감을 설명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유능감에는 전체변량 

중에서 약 2.1%(R2=.021)을, 쾌락적 즐거움에는 전체변량 

중에서 약 4.6%(R2=.046)을, 자아실현감에는 전체변량 중 

약 7.3%(R2=.073)을, 몰입감에는 전체변량 중에서 

2.6%(R2=.026)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헬스참여 성인여성의 우울이 심리적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7은 헬스참여 성인여성의 우울이 심리적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우울은 심리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유능감(β=-.206 

p<.001), 쾌락적 즐거움(β=-.213 p<.001), 자아실현감(β

=-.177 p<.001), 몰입감(β=-.180 p<.001) 모두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우울이 심리적 행복감을 설명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유능감에는 전체변량 중에서 약 4.2%(R2=.042)를, 쾌락적 

즐거움에는 전체변량 중에서 약 4.5%(R2=.045)를, 자아실

현감에는 전체변량 중에서 약 3.1%(R2=.031)을, 몰입감에

는 전체변량 중에서 약 3.0%(R2=.030)을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논의

이 연구는 헬스참여 성인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태도가 우울 및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

하였다.

먼저 헬스참여 성인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하위요인 중 압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의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10, 16]에서 

마른 몸매에 대한 내재화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을 높

여 준다고 한 보고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

을수록 사회적 체형불안이 높다고 한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자신이 이상적인 몸매를 지닌 

모델이 등장하는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모델의 

몸매와 자기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신체적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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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리해야한다는 압력 즉, 압박감을 더 많이 받게 되며, 

이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심리적 행복감

과의 관계에서는 미디어에 등장하는 연예인이나 모델의 

외모를 통해 전달되는 이상적인 신체표준을 인식하고 자

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일반적 내재화의 수준이 높을수

록 쾌락적 즐거움, 자아실현감, 몰입감의 수준이 낮게 나

타나 심리적 행복감의 인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여성은 자신의 외모가 예쁘고 날씬하거나 매력

적이라고 타인들로부터 평판을 얻을 때 심리적 행복감 

등의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선행연

구[21]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 개인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인식은 내면화로 이어져 주위의 타인

과 사회비교과정을 통해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부정적인 신체상 인식으로 연결된다[25]. 그리

고 부정적인 신체상 인식은 곧 심리적 행복감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결과[26, 27]를 초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헬스참여 성인여성의 일반적 내면화는 심

리적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

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에서 여성들이 미디어에서 전

달되는 모델의 외모관리기법 등을 자신의 외모관리를 위

한 정보원으로 많이 이용할수록 쾌락적 즐거움, 자아실

현감, 몰입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 심리적 행복감을 높

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비록 이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다소 낮지만, 김인태[28], Cox와 

Glick[29]에 의하면 외모관리에 대한 정보가 자신의 외모 

형성에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가 지니

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며 결국 보

다 나은 매력적인 외모를 지닐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에서 운동선수와 같은 근육질의 

건강한 신체를 내면화하는 운동 내재화의 수준이 높을수

록 유능감과 자아실현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 심리적 

행복감을 높이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에 대해 육근영, 윤지원, 김근형, 서신영 그리고 

박지혜[30]의 연구에서 신체상의 자기평가 불일치가 높

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심리적 행복감의 수준을 낮

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김혜영, 홍준희, 그리

고 김경원[31]은 헬스 운동참여자들의 신체상 자기-차이

에서 마르고 싶어 하는 집단이 살이 찌기를 바라는 집단

과 현재 체형에 만족하는 집단보다 정서와 우울을 더 높

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볼 때, 미디어에 등장하는 모델처럼 근육질 등

과 같은 외모를 갖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져 점진적으

로 보다 나은 외모를 지녔다고 인식함으로써 심리적 행

복감의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

로 이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미디어에 

등장하는 모델의 이미지를 외모에 대한 정보원으로 더 

많이 이용할수록 그리고 운동선수처럼 건강하고 탄력 있

는 신체의 가치를 더 높게 내면화할수록 심리적 행복감

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헬스참여 성인여성의 우울과 심리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는 우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감의 모

든 하위요인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비록 스포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울과 행복감 

간에 부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32, 33]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참여

는 자긍심과 활력감이 증가되어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

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34] 점에서 볼 때, 헬스참

여 성인여성의 심리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이

면서 규칙적인 헬스운동 참여를 통해 우울과 같은 부정

적 정서의 수준을 낮춰야 할 것으로 유추된다.

이상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헬스참여 성

인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우울, 심리적 

행복감 간에 부분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형성이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선 생활체육지

도자들은 성인여성이 헬스운동과 같은 레저스포츠 활동

에 규칙적인 참여를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등의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바람직한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분야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심층적인 논

의를 기술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 연구에

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다

소 낮게 나타나 이 연구결과를 인용함에 있어 후속연구

자들의 주의를 요함을 밝혀둔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바

와 같이 스포츠분야에서 이루어진 관련선행연구가 다소 

미진한 편이어서 관련 연구의 지식체 축적과 아울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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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를 위한 토대 마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에서 연구의 의의를 둔다.

5. 결론

이 연구는 헬스참여 성인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태도가 우울 및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기 위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우울과의 관계

에서는 압력만이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심리적 행복감

과의 관계에서는 일반적 내재화는 쾌락적 즐거움과 자아

실현감, 몰입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정보

는 쾌락적 즐거움과 자아실현감, 몰입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운동 내재화는 유

능감과 자아실현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우울과 심리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는 우울은 

심리적 행복감의 쾌락적 즐거움, 유능감, 자아실현감, 몰

입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헬스참여 성인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태도가 우울 및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생황체육 참여 유무

와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확대하여 외모에 대한 사

회문화적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

써 이와 관련된 지식체 축적 및 일반화를 위한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한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를 병행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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